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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세기 들어 문화의 힘은 진정한 선진국을 가리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. 오

늘날 대한민국은 글로벌 10대 문화강국으로서, 지난 해 우리의 콘텐츠 수출 

규모는 3조 2천억 원을 넘어섰고, 무려 1,3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

찾았습니다.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열정과 끈기로 노력해온 매체사, 콘텐

츠 제작사, 그리고 특히 광고인 여러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.

특히 광고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콘텐

츠산업으로, 자동차·전자제품은 물론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국제 무대에서 

‘Made in Korea’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.

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그치지 말고 디지털 혁신과 기술 융합으로 

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, 광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우리를 둘러싼 환

경과 제도적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.

먼저 우리 광고산업과 시장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야 

합니다. 광고 활성화를 위해 방송 플랫폼의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, 인

터넷·신문·방송 등 매체의 협찬 의존도를 줄이고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통한 

광고효과 극대화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.

투자와 혁신을 통해 보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, ABC 부수와 시

청률, 그리고 기사 클릭수 등 객관적 지표가 광고집행의 기준이 되는 선진국

형 광고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

앞으로도 광고주협회를 비롯한 광고계는 대한민국 광고시장의 선순환적 성

장을 향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그 해법을 제시하여, 우리 기업이 글로

벌 마케팅 활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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